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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3.(월) 조간
배포 2026.3.20.(금) 16:00

K-종자 수출 확대를 위한
KOLAS 종자품질검정 무상서비스 추진

- 국립종자원, 2026년 12월까지 KOLAS 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 면제 

  국립종자원(원장 양주필)은 종자업체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

인정기구(이하 ‘KOLAS*’) 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

무상서비스를 추진한다.

  * KOLAS(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, 한국인정기구): 

국제기준(ISO/IEC 17025 등)에 따라 시험·교정기관의 품질경영체계와 기술능력을 평가해 

시험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제 인정제도

  최근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종자 수출 시 KOLAS 공인시험기관이 

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. 이에 국립종자원은 

’25년 12월 국내 최초 종자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

획득하였으며, 국내 종자수출 기업이 변화하는 수출환경에 신속히 대비할 

수 있도록 이번 무상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. 

  KOLAS 종자품질검정 항목은 ▲종자의 순도(이물, 잡초종자 등을 제외한 

해당작물 종자의 비율) ▲발아율(정상적으로 싹트는 비율) ▲수분 함량 

▲천립중(종자 1,000개의 무게)이다.

  무상서비스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, 대상은 종자 수출을 

준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곳이다.

  KOLAS 시험성적서 신청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KOLAS 접수 

담당자에게 시험의뢰서와 시험용 종자를 제출하면 된다. 접수된 시료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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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시험 절차에 따라 분석되고 신청항목에 따라 최소 7일 ~ 15일 정도 

소요된다.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누리집 

또는 담당 부서(☎ 054-912-0224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 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"국내 최초 종자품질검정 분야 KOLAS 

인정은 우리나라 종자 품질검정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

성과"라며, "이번 시험성적서 무상서비스는 국내 종자업체의 수출 확대에 

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책임자 센터장 신현주 (054-912-0220)

종자검정연구센터 담당자 농업연구사 김용수 (054-912-0224)


